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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및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등 안건 논의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9월 25일(수) 제22차 본회의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5일에 새롭게 본위원으로 위촉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강호동 회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회장, 동해구기선

저인망수협 김태훈 조합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특별히 본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장판식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은 오늘 

보고 안건인「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를 특별주제로 발표하

였는데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 식품산업 데이터 

및 인프라를 시각화하여 민간투자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식품 지도를 제작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및 「농수산식품 정부 인

증제도 정비방안」등 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농어촌에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농어업을 규모화하고, 미래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어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농어업을 1차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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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농수산식품 산업의 근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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